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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야 공동책암 얀어1 서의 공동체 사럼외 
• P -사도직의 의무는 포기할 수도 무관심하게 살 수도 없어 

-하느닝 백성의 일치에 의합 협동 봉사에 충설해야 

.~ 

말입니다. 그래서 명신도 사도직 혐의회는 연수회 둥올 
롱하여 이를 알리고 교령해설 둥 책자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업니다. 
이제 우리들 명신도는 공의회의 가르첨에 따라 세계 

한복판에서 우선 신앙파 생활올 일치 조화시켜 세상의 
소금， 빛이 됩A로써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영을 
다하기 위하여 ‘봐음석 살천올 해야겠융마니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혼란펀 운제들이 일어냐고 중매 

한 요류가 만연되어 융리와 질서 더욱 안간사회 자체까 

지도 근본척A로 뒤엎어 버려진 현실을 볼 해 우리 그러 

스도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 그러스도의 복음올 충분히 
천하지 웃하고 증거하지 뭇한 것을 얀타강게 생 각하는 

바입니다. 하느닝께서는 공동선이 추구되어 정의가 실현 
되고， 국민의 참완 뷰지와 향상이 지향되는 세상올 살현 
시키기를 바라고 계섭니다 그렇다고 하연 올바른 세계 

판에 사는 그러스도의 백성을 떼놓고 누가 하느닝의 기 
대에 부웅-할 수 있겠융니까? 하느닝의 뭇에 맞는 세상 

을 건설하는 일 즉，이 세상의 질서를 하느넙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 명신도의 손에 맡겨진 가장 귀중한 사도직￡ 
로서 누구도 이 사도직의 의무를 포t기할 수도 무판심하 

게 잘 수도 없융니다. 그 의우는 바로 그러스도의 복융 
을 말로 전하고 더욱 옐상생활로 증거 하는 복음선교업 니 
다. 교황 요한 바오후 2세께서는 지난 천교주일에 “복음 
선교는 하느닝의 말씀파 구원계획에 배안되는 인간의 판 
단기준，‘가치관，관섭의 춧정，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환양식 둥에 복음의 힘￡로 영향을 미쳐 바로장는데 
있다”고 천영하셨융니다. 

종래 우리 가툴릭 신자들은 소극척 이 고 안이 하게 얀A 
j응 숭기가 일쑤였융니다. 어엔 얼에도 주제념게 참여하 

지 않는 것이 그러스도교적 겸양의 먹이라고 그릇 생각 
하고 있었기 때운일 것업니다. 그러냐 하느닝을 사랑하 

는 일은 하느넙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느닝 
의 뜻에 맞는 것A로 만드는 정옐올 내포하고 있기 마련 
업니다. 그러므로 그것올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얼울 어떤 일이든간에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 
를 가지고 복음선교 즉 사도직올 실천하여 결실을 맺게 
하지 않A연 얀됩니다. 
지난 10월 14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김수환 추기경기 

쟁탈 전국 가롤릭 · 중 ·고등학교 -웅벤대회에 나온 냐이어 
린 연사들의 참되고 애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짖음 

(3연에 계속〉 

친애하는 교형자애 여러붐 ! 
오늘은 제 12회를 맞야하는 우리 영신도의 날입니다. 

항상 하느넙의 사랑과 그러스도의 평화 안에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붐께 경하드리며 또한 
보랑펀 하느닝의 백성A로서 생활하싱을 찬양하여 마지 
않슐니다. 

매년 맞이히-는 평신도의 날만이 우리들 명신도의 날안 
- 양 생각할런지 오르겠융니다마는 사실운 우리의 일상생 
활 전체를 통하여 1년 365일 전부-가 평신도의 날이어 야 
하겠융니마. 
매년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이 닐-을 맞아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참펀 크리스얀 생활을 하였는가 반성하고 또 
얼 마나 그리 스도의 꼭-읍대 로 사회 한복판에 서 살연서 :t­
를 증거 하였는가 자기 성 찰함무로써 우리 들의 신앙과 현 
대사회 가 요구하는 그러 스도교 신자로서 의 자세를 다시 
확렵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으로 언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파제와 쇄신， 적응 
을 제기합무로써 새로운 진리를 설정한 제 2차 바티칸 공 
의회의 가르침올 명심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평신 
도의 중요한 과제요， 사영이요， 임무일 것업니마 . 이 제 
2 차 바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하느닝의 액성A로써 제 
시하고 사컵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 
융니마. 

특히 거룩한 하느닝의 백성안 평신도를 채말견하여 명 
신도의 축성과 사영을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하여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확실히 복음은 행동적인 명신도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연 어디서냐 갚이 청투할 수 없다. 
그뢰으로 교회는 평신도의 신분과 그 위치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읍니마. 
보십시오 여러붐 ! 교회에 판한 교의헌장 제4장을 명신 

도의 장4로 따로이 설정하여 S갱신도의 지위와 사명과 
역할을 신학적 차원에서 강초 확정하였￡며， 더우기 명 
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형￡로 하느넙 백성A로서의 생활 
지칭파 규법을 확립하여 우리들 형신도들의 냐아갈걸을 
영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 
교형자매 여러붐，영신도는 축성된 거룩한 하느닝의 백 

정업니마. 진정 형신도는 거룩한 하느넙의 백성 그러스 
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연 지난 10년동얀 우리는 우리들 스스 

로가 이을 공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읍니마. 성교회가 
성령의 이끄심￡로 우리들에게 깨달록록 촉구하였는데도 

• 크로레라-元? * 약 알카라성 특수 고단백 식물성 영양식품A혹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 C. G. F(성장발육 촉진인자)라고 하는 특수 물질 
이 들어 있어 스테마너 증강， 항균력 배양， 환 
자의 건강회복식， 허약 아동의 발육촉신， 여성 
의 띄부미용에 좋은 약 알카리성 체질개선 식품 
A로 천국에 절찬리 보급되고 있융니마 

전추시 덕진동 전북대학교앞 T .3 - 2611 
이리시 추힘동 동사무소앞 T. 2 - 76 4 1 

이 석 구(토마스 아퀴나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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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혈회의 금상 획득 ! 

한국 론수 보일러 
난방·연단보일러 ·기릉보얼러 · 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흥판 

이 리 @ 8629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2 연에서 계속〉 
-윤 우리-명신도들에게 크나큰 성금올 울려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린 중학생 중에는 마 
음과 같은 혜부릎 찌르는 쿠결을。l 있었읍나마하는 부르짖음에는 모두가 
숙연히 자신들의 그러스도교석 생활을 복음의 원검에서 성찰하여 누구도 부끄러움쓸 a 

찰수가 없었융니마 
! 그렇습니마.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 명신도들이 세속안에서 참원 하느닝의 백성우로 
서 그러스도의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천파하어 사회정의가 이루어졌마연 과연 세상 
응 달라졌을 것업니마. 예냐하면 “기쁨과 희망， 슬픔과 언뇌 특히 현대의 카난한 사항 
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랑들의 그것은 바로 그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 쁨과 희 
망이며， 슬픔과 먼놔야기 혜운업니다〈사옥헌장 1항). 
그러기 혜문에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참 복음석 사회 7} 이루어지려연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의와 부정에 야합하거냐 이를 두둔하고 강싸주는 따위의 생각이나 행실에서 
벗어나 참 그러스도인￡로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느닝의 사랑~로 화해의 일치를 
이루도록 애블 써야 하겠읍니다. 
그러스도의 백성A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이가 그러스도의 뜻에 
어굿냐는 생각파 말과 행동을 한다연 이는 곧 그러스도를 배만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j수가 없읍니다. 그러으로 우선 우리 교회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랩의 일치흘이루어 1 ’ 사랑의 공동체릎 온천허 형성하여，안간의 존엄성운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겠기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꾸준하고 열성적우로 힘써야 하겠융니다. 

i 

교황 요한 바요로 2세께서는 「정의없이 사랑없다J라고 현대사회에 외쳤읍니다. 우리 
는 오늘 평신도의 날을 다시 맞이하연서 다시한벤 복음선교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나 
는 복음을 진하지 않는다연 불행하도마」라고 한 사도 바울로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념쳐 
-흐르도록 자말적이고 능동적A로 활통하여야 하겠융니다. 
이렇게 하기위하여 우리 형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제2차 바다칸 공의회로부터의 권고 

요청에 바탕하여 교회의 사도직 딸동올 풍고 하느넙 백성의 공동책엄을 다 하려고 애쓰 
고 있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하느넙 백성의 일치에 의한 협동 옹사에 충실하연 
할수록 한국 사회에 빛A로써 그 모슐올 드러낼 수가 있융나마. 얘운에 우리 형신도들 
은 영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중성A로 알치단결하여 사제단과 함께 순례의 길을 용기와 
인내와 신념을 갖고 걸어가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미1 여러분， 오늘 바치는 헌금은 우리들의 의무와 사영올 완수 하기 

위한 귀중한 자금이 되고 또 우리 명신도 사도칙 협의회의 생일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아오니 여러분의 각렬한 희생으로 기쁘게 봉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강 
사합니다 1979년 11월 11일 

한국 천주교 영신도 사도직 혐의회 

; 오늘은 펌신도의 날 :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명신도 사도직 활동을 육성합시다 全j↑l 數圖 平協

口 납성의 멋올 드림니다 

베드루배집 
(아카데 미 백 화정 A5호) 

안 월 만(베드루) 

*교우닝들의 이갱에 감사드립니다 

* 팍 한번 들려주세묘 
맛사지 천뭄. 여드릎 치료제. 오존 

맛사지. 쑥쩡. 계란. 팩 

아모레 아카데미체인점 
(아카데마 상가) 

효| 진 순(데헤사) 

건화 6-03 1 7 

금·은·보석·고릅시계는 
전주 납문옆 교무집으로 오세요 

며성당시계첨 
장 금 태(방지거) 

롬 2-3301 (자택 2-8548) 

디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口

윤 경 미 장 원 

(신부화장 및 드례스) 

이리시 창안동 구 역천 앞 

최 윤 경 (유리얀나) 

천 화:@ 8653 

숲 정 이 (3) 

옆싫 0'섭a경조풍51 ! 

/문정현신부님이 o;iñl 
석방도l느냐가더큰판십 
-/'τ( 미요 

d품lY 5γ 

口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口 

송옥의상실 
최 훈 자(로사리오) 

(이 시 계 정 옆) 

전화@ 6 f 1 9 

r、

결 i축)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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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요버 씨 3낭 진 수(안드헤아) 군 
양규훨 씨 장녀 회 자(안첼라) 양 
(허데레사 씨 장녀) 

일시 : 1979년 11월 25일 12시 
장소:복자 천주교회 

주례 : 김종택 신부 

*교우 여러분에케는 
특벨허 모시겠읍나다* 

시 보 당 곰 방 
(금 · 은 • 보석 • 각국?시 계 ) 

주 이 창 수(바오로) 

천주남운옆 

천화 @ 8 1 8 8 (자 (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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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영신도의 날 행사 실시 사항 통보는 교구 평혐 (520 천주시 서노송동 560- 6 교구청 내)으로 

鍵짧휩챙驗14}활녕휠폰훌장밟}몇뿔3홉?론노볍룹λLr}놓보좋협웰훌 짧정캘}λ흙펀천캘짚좋)싫， 
협으로 헤주시키 바랑니마. 

2 . 김영구 신부님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읍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병실-대학병원 309호살 
3. 제 3 회 Open 멈마누앨 " ' 11월 18일 오후 2시， 중앙천주교회 
4 . 레지오 마리에 교미씨둠 ... 18얼 오후 2시， 천동천주교회 
5. 1980년도 사목교서 연수회 .. . 27일《화> . 
6. 알차고 멋있는 크리스머스 ’카드가 본당신부님이 나 교구청메 있읍니 다 
φ 이 ， 차도의 판매 이익금윤 좋은 일올 위해 쓰여칩니다 
@ 카드기- 필요하신 분은 본당신부닝이냐 교구 영협사우실 (4-2935)에 연학허-세요 (1매 150원…봉투포함) 

~口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창안동 천주의 성모 쁘레시다웅 l만원 
팀 군인들을 위한 묵주섬금 중앙 익영 3천원 
숲점이 편집에 참고되는 좋은 의겁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 숲정이 10월 28일자 

( 4) 

{ 

r、r、 r、

(서학동) 
、ι、ι 、ι

1 . 부녀주일 : 10시미사 후 
2 . 80념도 사도회장님 입후보자 명단 
기호 I 한청수(배드로)， n 정만성 (누가)， 1 조동; 

근(시온)， 1V 박장춘(누가)， v 깅광수(요한) 
3. 80념도 사도회장님 선거 : 25일 10시미사 후 

4. 수요기도회 : 21일 저녁 8시 
5 . 가정밥문 : 9반-20일， 1 0반-21일， 11반 -22일 

12반 -23일 
더 지난주 톨힘금 : 87， 6 1 0원 

오현택 
황 인구 

주임 신부 
사도회장 

@2276 전화 
주임 신부 

(툴§) 전화 @짧앓 옵캅 샀후 
사도회장 

1 . 성모호I : 1 8일〈일〉 공식미사 후 
‘ 2 . 예비자 (남자) 특별교리 : 매주 월 · 수요일 

장소 : 본당신부 사우실 시 간 : 저 녁 8시 
3. 미샤시간 엄수하세요 

4 . 결흔하설 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연담 바랍니다 

5. 제 &주념 근영 창립기념 셀 
11월 18일〈얼〉 오전 10시 

O ~ 납추 볼헌 금 : 275 ， 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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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

(숲정이) 
、-'、-''-'

1 . 명신도 주일 (강론) : 11월 L8일 
2 . 성모회 월례회 : 1 8일 공식미사 후 
3. 요안회 월례회 • 신혈이사회 :11월 25앞 
4. 심촉기금내주심 분: 임귀 남 · 유복환 · 이상신 · 신종 

낭 • 조회연 • 깅종환 • 강원모 • 황현오(각 10만원 ) , 
천준선 • 남상용 • 이용신 • 이상용(각 20만원) , 서석 
환 • 김금회 (각 5만웬) , 오창석 (4만원) , 이 악내 • 구­
영섬 (각 3만원) , 이순례 (2만원) , 덕진동 김상철 (2믹]:-­
원 ) , 외인 백남기(1만5천원)， 이갑례 • 이종호(각l만 
원) , 노접헤(1천원) , 유치원 • 정금순(각 20만원 )， 
부녀회 (60만원) , 김득수 (6만원) 

디 지난주 톨힘금 : 136， 180원 

주임 신부 \이 대 련 
사도 회장 이 강 노 전화 07366 

'"''''''"' 주임 신부 
(뇨훌률) 천화 @7032 보좌 신부 
vvv 사도회장 

1.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 마사 후 
조합원님 들의 않은 참여 를 바랍니 마 

2 .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저 녁마사 후 
3 . 교무급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우금 납부 날업니다 
밀한 교무금운 속히 납부합시 다 

4. 때렁회비 납부 바람 : 애령회 회원닙들께서는 년도말 
내에 회비를 완납하시 71 바합니다 

口 지난주 를힘급 : 153 ， 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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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미씨움 : 오후 1시 30분 

2. 가정방문 : 풍낭동 • 경원동- 11월 20일 ~23일까지 

. 3 . 12월 3일 본당 주보 첨례행사 
주일안 2얼날 행사하겠음 

4 . 동 대항 섬가경연대회 : 20영 이상 
5 .‘ 신십단체 특기자랑 환영 
6 . 공로자 표창 
7 ' 옥외 운동경기는 일기 참작 실시하겠융니다 
8' 젊은이 성가대 모집 

9 . 군인들에게 욱주를 보냉시마(연학처 : 시-무실) 
디 지남주 몰헌글 : 265， 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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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천화 

(될잔) 천화 0 2182 짧 調
'-''-' 사도회장 

1. 사도회 확대회 : 요늘 미사후 
(우역장 • 반장 염원넙들의 빠칩없는 참석 .바랑) 

‘ 2. 고백성사 안내 : 마사 30붐천에 성사를 보세요 
3 . 영성체 하실분은 뒤에 마련펀 제영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령을 위한 기도: 미사후 
5 . 추님과 약속한 교무금 납부하고 대림 절을 맞읍시 다 

• 口 지 난주 몰힘 금 : 23 ， 550원‘ 교무금 : 170 ， 790원 

(북차j 천화 @5238 
、ι、J

기
 북
 상
 

석
 종
 제
 

서
 전
 유
 

택
 괄
 호
 

종
 성
 성
 

김
 박
 조
 

H 
T 
H 
T 

차
。
 

신
 신
 회
 

혐
 쐐
 싸 

본당신 

연~ 0 3272 

김영일 
채수험 

r、r、 r、

〔파 EI 마)‘ 
、ι 、-' '-'

1 . 평일 미사시간 변경 : 아첨 6시 30붙에서 -→7시로 
저녁마사 오후 7시 30붐에서→7시로 

2 . 사도원원님들 예산편성에 감사합니 다 
3. 사무장이 부재중이니 사무장이 있을시까지 
부에게 연락 바람 

4 . 금주 가정방문 있음니다 : 화~목요일 
口 지난주 불힘급 : 60 ， 085원 교무금 : 46， 000원 

주임신부 
사도회장 

* 인 쐐:전주보광출판사 

천화 @0915 

1. 사도회 : 오늘 공식 마 사 후 
2. 오늘은 평신도의 날 : 특뻗헌금 있음 
3. 추수감사 및 위령합동미사: 25일 공식미사 
나누어 드린 봉투에 각 가정에서는 1년간의 많은 주 
님의 윤혜에 감사드리고 먼저가신 선영을 위해 합동 
미사흘 봉헌합시마 

4. 촉 ! 영명 박성팔 (안드레아) 심부님 : 30일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랑니마 

5. 영화상영 : 오늘방(쿠세주) 
6. 촉 ! 결혼 :24일 11시 본당에 서 
신랑-조벅현군 신부-허정숙(글라라)양 
25일 12시 본당에서 
신랑-윤진수(안드례아) 신부-양현자(안겔라)양 

口 지난주 볼헌금 : 203 ， 560원 

‘ ‘ 


